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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빛나는 메이크업에 도전하고 싶

다면 비비드 아이템을 활용해보자. 완벽한 비비드 메이

크업에 성공하려면 피부 표현 등과 색조가 조화를 이뤄

야 한다. 

스타일M(stylem.mt.co.kr)가 화사한 여름 비비드 메이

크업 방법을 소개한다.

◇ 선명한 눈매

“이런 색을 어떻게 발라?”라는 생각이 드는 선명한 색

상도 바르는 방법만 살짝 바꾸면 평소에도 충분히 사용

할 수 있다. 비비드한 블루나 핑크 색상은 평소보다 두

꺼운 아이라인처럼 그리면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할 

수 있다. 쌍꺼풀이 있다면 쌍꺼풀 라인을 살짝만 넘도록 

펴 발라도 좋다.

이때 중요한 건 마스카라다. 짙은 블랙 마스카라를 사

용해 속눈썹을 강조하면 아이 섀도 색이 동동 떠 보이는 

현상을 막을 수 있다. 블랙 또는 짙은 브라운 펜슬 아이

라이너로 점막을 채워 그리면 더욱 선명하고 어색함 없

는 비비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.

다른 색조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만 사용하는 

것이 관건이다. 입술은 누드 베이지 또는 누디한 핑크 톤

을 바른다. 입술에 혈색이 필요하다면 입술 안쪽에만 밝

은 핑크 또는 코랄을 덧바른다. 볼에는 하이라이터만 가

볍게 쓸어 마무리한다.

◇ 선명한 입술

입술에 가득 채워 바른 풀립으로 가장 멋스러운 색은 

단연 클래식한 레드다. 여기에 코랄 오렌지나 푸시아 컬

러를 얹으면 변화를 줄 수 있다. 최근 유행인 부드러운 

질감의 매트 립 제품을 활용하면 비비드한 립 컬러를 부

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.

벨벳 질감의 입술에 피부까지 매트하면 전체적으로 인

상이 푸석하거나 밋밋하게 보일 수 있다. 매트 립에는 은

은한 윤광이나 수분감을 살린 매끄러운 피부를 함께 연

출할 것. 건강해 보이는 피부를 연출해야 선명한 립 컬러

와 만나 강렬한 룩을 완성할 수 있다.

◇ 강렬한 블러시

최근에는 단순하게 혈색만 주는 볼터치가 아닌 얼굴

의 윤곽을 잡는 하이라이터 기능을 하는 블러시가 트렌

드다. 광대뼈 보다 높은 위치에 블러셔를 바르면 얼굴 전

체가 탄력 있게 올라간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.

이때 블러시 색이 너무 강하게 올라오게 하는 것보다

는 색 안으로 본래 피부결이 비치도록 표현해야 멋스럽

다. 가루 타입 보다 크림이나 리퀴드 타입 블러셔를 활용

하면 건강미 넘치는 비비드한 블러시를 연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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